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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녀 7웍뵤탸 슷햇, 422횃찢('11녀 1웍 1익 쵸천)뵤탸 셸긁 쟬욥)

롑뗘굡맡느 익홑처글읖 욋햇읨 씻늰띳 ю벴우 옛띵 밌 긍뵤읨멨, 즛낏치 볜궈굡맡느 뎨밑줍뎬읖 픕핫륵 반샛슷킥 숏 입슭늰닝.

첫셸녀(마19성 믐마)으 볜궈윽  굡잃핏신 숏 엄슭늰닝.   볜궈으 1이닷 1횃 10마워윽 쳰공핏엣 굡잃핏신 숏 엄슭늰닝.

PGA, 연습모습재연동영상소개

미 PGA 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경주
(41·SK텔레콤)의 독특한 훈련법을 소개했
다. PGA투어닷컴은 25일(한국시간) 홈페
이지에 1분43초 분량의 동영상(사진)을 공
개했다. 최경주의 고향인 전남 완도의 풍
경과 바닷가에서 샷을 연습하는 모습을 담
았다. 미 골프채널이 2011년 PGA 투어 결
산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했던 장면을 편집
한 동영상이다.

최경주는 골프를 시작했던 시절 바닷가
모래밭에 골프공을 놓고 샷을 하는 모습을
재연했다. 골프장이 없었고 마땅히 훈련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골프코스 벙커의
모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마른 모래와 젖
은 모래를 구별해 벙커샷을 했다고 밝혔
다. 파도가 닿지 않은 마른 모래에서 샷 연
습을 하다가 파도가 밀려오면 젖은 모래에
서 따로 샷을 하는 연습 방법을 소개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섬소년최경주, 바닷가모래밭서벙커샷훈련”

한국농구연맹(KBL)은 김승현
(사진)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LG
와의 구두합의를 해지한 오리온
스에 제재금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KBL은 21일 열린 재정위
원회에서 LG가 신청한 분쟁조정
요청 건을 논의한 끝에 상벌규정
중 ‘KBL 명예 실추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25일 밝혔다.

나흘이나 시간차를 두고 재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한 데에서 K
BL의 고심이 읽혀진다. 500만원의 제재금 역시 “KBL이 매길 수
있는 최대한의 벌금 한도”라고 KBL은 밝혔다.

그러나 원고에 해당하는 LG가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는 별개의 사안이다. 첫째, 오리온스에 부과된 500만원은 LG가
당초 요구한 액수(구단 이미지 실추에 따른 보상금 100억+김현
중의 1일 연봉 436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차치하고, 그나마
이 돈이 들어가는 곳은 LG가 아니라 KBL이다.

둘째, 그 징액 근거가 ‘KBL 회원사간의 신뢰하락, 그리고 언
론 매체에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는 등 KBL의 품위 손상, 혼선
초래의 책임’을 물은 데 있다는 것이다. LG의 요구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KBL의 품위에 초점이 맞혀진 판결인 셈이다.

이와 관련 KBL은 “재정위원회는 LG의 안을 검토할 수는 있
다. 그러나 ‘A구단이 B구단에다 얼마를 보상하라’는 식으로 강제
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KBL이 ‘권고’는 명할 수 있지만 안 따
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결국 KBL의 규정대로라면 애당초 재
정위원회에다 보상 등 4가지 청원을 넣었던 LG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논리가 된다. 이에 관해 KBL은 “LG가 무슨 생각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재정위원회에 판단을 구했는지는 모르겠
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청원 사항이 인정도 기각도 받지 않고, 엉뚱한 결론이
나온 데 대해 LG는 공식입장을 일단 유보하고 있다. 수뇌부 회의
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내부 기류는 “이
걸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정서가 우세하다. 실제 민사소송까지
검토했다. 다만 농구계 밖으로 사안을 끌고 나가는 데 따른 부담
도 만만찮다. 결국 LG 사정만 더 딱하게 흐르고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KBL의 ‘이상한’ 징계
김승현트레이드관련오리온스에 500만원제재금
분쟁조정신청 LG요구, 수용도기각도안한결정

미국프로풋볼(NFL)의 한국계
스타인 하인스 워드(35·피츠버그
·사진)가 최근 불거진 은퇴설을
부인했다. 미국 NBC 스포츠는
25일(한국시간) 워드가 지역신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과의 인터
뷰에서 “아직 계약기간이 2년 남

아 있다.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올시
즌 후 워드를 방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워드가
올시즌 후 피츠버그와 결별하고 2006년 피츠버그의 슈퍼
볼 우승을 이끌었던 켄 위젠헌트 감독이 이끄는 애리조나
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NFL워드 “더뛸것”…은퇴설부인

안산 신한은행의 질주가
크리스마스에도 계속됐다.

신한은행은 25일 부천체
육관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

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신세계와의
원정경기에서 74-66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5연승을 달린 신한은행은 18승3패로 1위 자
리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신세계는 뒷심 부

족에 무너지며,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2쿼터까지는 양팀이 33-33으로 팽팽하

게 맞섰다. 하지만 김지윤(16점·5어시스
트), 김정은(13점), 허윤자(13점), 강지숙
(11점)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친 신세계는
3쿼터까지 52-48로 한 발 앞서갔다. 승부
의 분수령은 4쿼터였다. 4쿼터 초반 허윤
자, 김정은의 득점에 힘입은 신세계는

59-50까지 달아나며 연패에서 탈출하는
듯 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에는 샛별 김단
비가 있었다. 김단비는 50-59로 뒤진 상황
에서 3점포를 터트리며 추격의 불씨를 댕
겼다. 이어 신한은행은 최윤아, 하은주
(11점)의 골밑 득점에 김단비의 외곽포가
꽂히며, 종료 4분27초를 남기고 64-63 역
전에 성공했다. 이후 김연주의 3점포와 이

연화(14점·7리바운드)의 득점까지 터지자
신세계는 추격 의지를 잃었다.

발목 부상을 딛고 일어선 김단비는 3점
슛 2개를 포함해 16점을 기록하며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신한은행 임달식 감독은
“최윤아가 장염 때문에 오전에 링거주사까
지 맞았다. 김단비 역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
다. 하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
지 않은 것이 승인이다. 앞으로 4∼5경기
를 잘 치른다면 정상에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희 기자

“기쁘다깶단비오셨네” 돌아온 김단비 3점슛 2방 등 16득점
신한, 신세계에 역전쇼 5연승 신바람

슈퍼루키 오세근
(200cm)이 홈팬들의
산타가 됐다. 안양 K
GC인삼공사가 8연승

을 달리며,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
KGC인삼공사는 25일 안양실내체육

관에서 열린 2011∼2012KB국민카드 프
로농구에서 오세근(10점·9리바운드),
양희종(13점), 로드니 화이트(14점)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서울 SK
를 80-63으로 꺾었다. 이정현(18점)은
승부의 분수령이 된 4쿼터에만 12점을
몰아치며 승리에 기여했다. 이로써 구단

최다연승기록을 또 한번 경신한 KGC인
삼공사는 8연승을 이어가며 원주 동부가
10월 세운 시즌 최다연승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프로농구 역사상 최다연승기록
은 KGC인삼공사의 전신인 안양 SBS가
2005년 기록한 15연승이다. 23승7패
(2위)를 기록한 KGC인삼공사는 선두 동
부(25승6패)와의 승차를 1.5경기로 유지
했다. 반면 SK는 9연패에 빠지며 11승
19패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이날 관중석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
만원이었다. 5500석의 좌석은 매진됐
고, KGC인삼공사는 입석까지 내놓았
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6127명은 올시
즌 KGC인삼공사의 최다관중이었다. K
GC인삼공사는 63-60으로 앞선 경기종
료 5분57초전 이정현의 레이업슛에 이
은 추가 자유투로 앞서나갔다. 이어 김

성철과 이정현의 득점으로 점수차가
72-60까지 벌어져 사실상 승부를 결정
지었다. 오세근은 골밑에서 든든하게 버
티며, 리바운드와 수비 등 궂은 일로 팀
승리에 공헌했다.

올시즌 KGC인삼공사 돌풍의 주역은
단연 오세근이다. 올시즌 30경기에 모두
출장해 경기당 평균 16.5점, 7.9리바운
드, 1.2블록슛을 기록 중이다. 최진수(오
리온스)와 김선형(SK) 등 주전급 신인들
도 “신인왕 1순위는 단연 오세근”이라고
인정한다. KGC인삼공사 이상범 감독은
최근 오세근을 “MVP후보”라고까지 치
켜세운 바 있다. 농구전문가들은 오세근
을 김주성의 신인시절과 비교하며, 또 한
명의 슈퍼스타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대
학시절부터 인정받았던 공격력은 물론,
수비에서도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는 평

이다. 그러나 오세근은 “난 아직 김주성
선배님 등의 플레이를 보면서 배우는 단
계일 뿐”이라며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창원에서는 울산 모비스가 테렌
스 레더를 앞세워 LG를 76-64로 꺾었
다. 레더는 역대 한 경기 최다인 31개의
리바운드를 잡고, 32득점·블록슛 4개를
기록하는 ‘괴물급’ 활약을 펼쳤다. 종전
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 기록은 라이언 페
리맨(동양 오리온스)이 2001년 세운
30개였다. 모비스는 13승17패를 기록하
며 LG와 함께 공동6위에 올랐다. 동부
는 원주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로드 벤슨
(25점·19리바운드)과 황진원(18점)의
활약에 힘입어 고양 오리온스를
72-66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8연승…KGC인삼공사 “新 봤다”
오세근·이정현 등 주전 고른 활약
SK 잡고 구단 최다연승 기록 경신
모비스 레더는 한경기 최다 31R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안양실내체육관은 홈팬들로 가득 찼다. 5500석의 좌석은 매진. KGC인삼공사는 입석까지 판매했고, 경기장에는 무려 6127명의 관중이 들어왔다. 홈팬들의 성원 속에 KGC
인삼공사는 8연승의 휘파람을 불었다. 안양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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